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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트럼프

행정부가 미 시민권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임산부에 대한 비자발급요건을 강화

한다.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한 AP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3일 원정출산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법령은 임신 여성이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

국하는 요건을 까다롭게 변경한다. 한 초

안은 임신한 여성들은 비자를 발급 받을 때

미 국무부 영사들에게 ▶▶5면으로 계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피

닉스비즈니스컨설팅(Phoenix Business

Computing LLC, 이하 피닉스)은 뉴햄프셔

훅셋(HookSett, NH)에 위치한 데이터베이

스 기반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다. 과

거 뉴햄프셔 시골마을 학교로 이용됐던 건

물을 고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훅셋에 위치한 피닉스비즈니스컨

설팅에서 진대표를 만났다. 편안한 점퍼 차

림의 그와의 대화도 옷차림처럼 편하게 진

행됐다. 

진태원(64) 대표가 27년째 운영하는 소규

모 회사 피닉스는 사무실도 가구도 첨단과

는 담을 쌓은 것처럼 허름하다. 그러나 그곳

에서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는 미 건강보험

사들을 좌지우지하는 최첨단 감사 프로그램

이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ited Health-

Care, 이하 UHC)는 미국내 건강보험 시장

절반(49.5%)을 차지하는 가장 큰 건강보험

사이다. 시그나(Cigna)는 시장 점유율

15.9%를 차지하는 4위 건강보험사다. 이 두

보험사는 모두 피닉스의 보험금 지급 감사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미네소타에 본사를 둔 UHC와 코네티컷

에 본사를 둔 시그나가 뉴햄프셔에 위치한

작은 한인 기업의 소프 ▶▶8면으로 계속

경영자 마인드 갖춘 
한인 프로그래머 미 시장 지배 

<특별 기획> 보스톤을 움직이는 한인들 2. 

피닉스비즈니스컨설팅 진태원(64) 대표

임시 휴간 안내
1월31일자신문임시 휴간 합니다

한인이 만든 보험료지급감사프로그램 미 시장 66%점유

뉴햄프셔 한인 소프트웨어 전문회사 피닉스비지니스컨설팅 

미 굴지의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 시그나가 주고객

“한인 기업도 돕고 한인 자녀들의 IT업계 진출도 돕고 싶다” 

미 원정출산 금지키로 
임산부 비자발급 강화 
임산부 관광비자 발급 정당한 사유 있어야 

여성들 임신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회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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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노인회 구정맞이 윷놀이 잔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미노인

회는 25일 구정 설날을 앞두고 노스앤도버

소재 다문화선교교회에서 열린 셋째 주 수

요일 사랑방모임에서 구정맞이 윷놀이 잔치

를 벌였다.

매년 충청향우회와 가든하우스 식당, 릴

라이블마켓의 협찬으로 진행된 이번 설날

잔치에는 100여명이 참여해 서로 덕담도 나

누고 윷놀이로 한국의 추억을 되살리는 시

간을 가졌다. 

9시부터 커피 타임을 시작으로 정미정 강

사의 트로트 춤 강의로 신나는 댄스 몸풀기

에 이어 윷놀이 대회가 시작 되었다. 8팀이

시작한 윷놀이는 3시간 동안 진행 되었다.

서영애 노인회 총무는 “여기저기서 환호소

리와 응원소리, 웃음소리, 정말 정겨운 모습

이었다.”고 전했다. 

한윤영 평통 고문은 ”오랜만에 나이를

잊고 서로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고 말했고, 남궁연 재외선거관리위원장은

“비록 우리 팀이 졌지만 신나고 재미있는

한판이었다”며 웃었다. 박육현 영사는 “

충청 향우회 회장단과 가든하우스, 그리고

오늘 어르신들께 이런 신나고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 들게 감사 드린다. 어른

들을 뵙고 인사 하게 되어 영광이다. 앞으로

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수무강

기원 드린다”라고 인사했다. 

임동순 충청향우회 회장은 어르신들의 행

복과 건강을 기원 했고, 김창진 가든 하우스

사장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 또 건강 장수 하

시기를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윤철호 한미노인회 회장은 “아침 일찍

나와서 맛있는 떡국과 빈대떡, 맛있는 나물

등 명절 음식을 푸짐하게 요리해 주신 한순

용 부회장님과 석영희 회원님, 그리고 친교

부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충청향

우회, 가든하우스, 릴라이어블마켓, 총영사

관 및 보스톤 한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구정 윷놀이 잔치에는 노인회원들

외 남궁연 재외선거관리위원장, 한윤영 평

통 고문, 김영기 전 한인회장, 임동순 충청향

우회 회장, 김창진 가든하우스 사장 등이 참

여했다. 보스턴 총영사관에서는 박육현 영

사가 참석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미노인회는 25일 구정 설날을 앞두고 노스앤도버 소재 다문화선교교회에서 열린 셋째 주 수요일 사랑방모임에서 구정맞이 윷놀이 잔치를 벌였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

셔한인회는 2019년 신년하례 및 한인의 날

선포식을 키터리 소재 키터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2월 9일 오전 10시 30분 갖는다.

뉴햄프셔 한인회는 이날 축하공연도 준비

하고 있다.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회장은 ”해마다

많은 동포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고국의

설 음식과 함께 덕담을 나누며 설 분위기

를 듬뿍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의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행사

준비를 위해 1월 31일까지 참석 여부를 박

선우 뉴햄프셔 한인회장(603-767-1356;

swpark@comcast.net)에게 RSVP해야

한다. 뉴햄프셔 신년하례회에서 제공되는

떡국 및 한식은 뛰어난 맛을 자랑한다. 

한인회측은 참가자들에게 설 한복을 착

용을 권장했으며 또한 한인회를 위한 후

원금도 당부했다. 

신년하례 및 “한인의 날” 선포식

February 8, 2020 (Sat.) 10:30AM

Kittery Community Center

120 Rogers Rd, Kittery, ME 03904

Tel. (207) 439-3800

bostonkorean@hotmail.com

뉴햄프셔 한인회 
신년하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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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

자 = 8명의 탈북학생들이 보스톤에

서 한달간 기업가정신(Entre-

prenuership) 교육을 받으며 장래

창업을 위한 꿈을 완성해가고 있다. 

보스톤 소재 비영리단체 EDR

(Educational Divide Reform; 교육

격차개혁연구소)의 주최로 한국정

부관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을 통해 선발된 탈북학생들은 한

국내에서 일정정도 교육을 거쳐 보

스톤에서 한달간의 교육을 받는다.

올해 4기째인 이들 학생들은 현재 3

주차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주에는 버지니아 소재 제임

스메디슨대학의 경영학과 이정섭

교수의 지도로 본격적인 창업에 대

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사업계획서

를 작성하고 이를 구체화시켜 25일

토요일 옥타 경제인협회 회원들에

게 사업발표회를 갖는다. 

22일 케임브리지 소재 EDR에서

창업관련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아

주 열성적으로 자신의 수업에 참여

했으며 이 교수와 허물없는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으며 수업에 열중했

다. 

생애 한 순간 목숨을 걸고 살던 곳

을 떠나 2016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효림(27)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

로운 기회를 만끽하고 있었다. 한국

에서 전통차와 차 생활문화를 결합

한 사업을 구상 중이라는 그는 “보

스톤에 정착한 한국 분들(옥타경제

인협회 회원들)과 만나 보스톤생활

에 대해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

보스톤의 3주동안 언어, 음식, 문화

등 여러방면에서 적응하기 쉽지 않

았는데 그분들의 성공한 모습을 보

니까 민망하고 많이 따라 배워야겠

다”생각했다고 밝혔다. 

이효림씨는 “한국에서 검정고

시로 중,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대

학에 입학했다는 것만으로 인생의

큰 성취라고 생각했다”

2012년 탈북했으며 미국 방문이 2

번째라는 이향(22)씨는 “미국을 좋

아한다. 첫번째는 높은 건물이 없고

확 뚫린 하늘이 좋았다. 첫번째는

여유가 있다고 봤는데 두번째 보스

톤에 왔을 때 미국도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노스이스턴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강의를 들었던

게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향씨는 새터(탈북)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착지원이 아직 갖춰지

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와 달리

새터민들에 대한 지원이 적은 까닭

에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이

다. 이씨는 최근 탈북주민 가족이

한국에서 자살한 사례를 들며 그만

큼 탈북인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북한에서도 더 잘살기

위해 장사를 하고 일을 했었다. 북

한에서는 큰 집에서 살았었는데 한

국에 작고 허름한 영구 임대주택에

아무 것 하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서 던져지게 돼서 허망했다”고 털

어놨다. 

EDR의 장진섭 대표 2018년 본지

와의 인터뷰에서 “탈북학생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자칫 극빈층으

로 전락할 위험이 많은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법을 한국 정부와 한국

내 단체들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탈

북학생들의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

기를 밝혔다. 

장대표는 “장차 통일에 대비해,

북한 주민들을 남한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되므로, (이들의 성공은) 단순한 인

도적 차원이 아닌 국가안보적 차원

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창업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섭 교수는 “아주 열정적

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이 학생

들은 창업이 가장 좋은 선택의 하나

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어서인지

관심도와 열정이 많이 느껴진다”

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아이디어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부

족한 단점이 있는 반면, 한국외 북한

및 중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틀을 벗어난 사고가 장점”이라고

평했다. 

탈북학생들은 이번 주말 자신이

창업할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를 거

친 후 다음 주부터는 한인 사업체들

에 가서 실제적 현장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진 후 보스톤을 2월 6일 떠

난다. 

editor@bostonkorea.com

탈북학생들“보스턴서 성공한 한인들 배우고 싶다”

탈북대학생들이 22일 케임브리지 소재 교육격차개혁연수소(EDR)에서 이정준 교수의 창업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보스톤 비영리단체 탈북학생들 기업가 정신 교육
새터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제 아직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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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l 연합뉴스 l 미신협 회원사 l 세한언 회원사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GIV.O, 새 임원 모집에 앞서 
단체 설명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유학생 비영리 기부단체 Give Or-

ange Boston (이하 GIV.O Boston)

이 1월 25일 토요일 오후 7시에 단체

설명회를 진행한다. GIV.O Boston

의 설명회는 보스톤 지역에서 더 많

은 사람이 GIV.O Boston과 각 부서

의 방향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다.

GIV.O는 선진 기부문화 정착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

여 매 학기마다 수혜자를 채택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학

기에는 보스턴 챕터가 독거노인 종

합지원센터를 수혜자로 채택하여

도시락 “진지한 진지”를 판매하

고 “2불 캠페인”을 개최해서 기부

금을 모았다. 모인 기부금은 1월 초,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로 기부되었

다. 

한편, GIV.O Boston은 현재 단체

와 함께할 새로운 인재도 모집하고

있다. GIV.O Boston은 총 5가지의

부서로 나뉘어 있다: 회장단, 전략운

영팀(Operation Strategy), 프로젝트

개발팀(Project Development), 홍보

팀(Public Relations)과 디자인팀

(Design). GIV.O Boston은 현재 회

장단을 제외한 전 부서에서 모집하

고 있다. GIV.O Boston은 인포세션

자리에서 자세한 부서 설명과 채용

과정 설명도 함께할 예정이다. 인포

세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 1월 25일 (토) 오후 7시

장소: Dockser 240 (65 Forsyth

Street)

bostonkorean@hotmail.com

유학생 비영리 기부단체 임원 모집 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위안부들의 아픔, 고민, 분

노 그리고 그 가족들의 사연을 함

께 느끼고 이를 음악으로 연주하

고 대화하는 행사가 1월 26일 일

요일 오후 6시 30분에 개최된다. 

보스톤에서 활동중인 그룹 그

린나래와 위안부 소녀상 건립을

추구하는 위홉이 위안부 피해자

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문

화 및 토크 콘서트를 브루클라인

(Brookline, MA) 소재 보스톤한

인 교 회  ECC(Education &

Communication Center)에서 개

최한다. 

그린 나래는 보스턴에서 활동

하고 있는 무용가와 클래식, 재즈

음악가로 구성된 그룹으로 이날

행사의 1부행사를 담당한다. 이

들은 위안부 할머니를 주제로 하

는 무용 및 연주를 들려준다. 2부

에서는 위안부 할머니의 손녀가

참석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는

다. 

위홉은 위안부 소녀상을 건립

하고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시키

기 위해 모인 대학생 연합 동아리

로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하게 벌

이고 있다. 

일시: 1월 26일 일요일 오후 6

시 30

장 소 :보 스 톤 한 인 교 회

ECC(Education & Communi-

cation Center)

32 Harvard St Brookline,

MA 

bostonkorean@hotmail.com

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연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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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원정출산 금지, 임신 여성 비자발급 강화 보스톤 산악회 겨울 정기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가 뉴햄프셔 소

재 모나드낙 마운틴(Mt. Mon-

adnock)으로 2월 1일 토요일 정

기산행을 떠난다. 

이번 산행은 왕복 8.8마일의

트레일을 타며 산행시간은 5-6

시간으로 난이도는 5척도로 3.5

정도다. 

준비물은 배낭, 등산화, 물, 중

식, 스틱(Trekking Poles), 아이

젠(마이크로 스파이크 또는 크

램 폰 ), 게 이 터 스 (Gaiters,

Spats), 방한복, 방풍의, 방한장

갑, 모자, 고글 등 기타 겨울장비

를 준비해야 한다. 회비는 $20이

다.

집결지는 뉴햄프셔 93번도로

출구 2번 Park&Ride에 7시까지

집결해야 한다. 산행 신청은 1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에 마감한

다. 신청 후 개인 사정으로 참석

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불참 여

부를 알려야 한다. 

신 청  및  기 타  문 의 는

617.780.9588(들꽃향기)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충분한 정당

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비자를

승인 받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모든

이민 관련 규정을 까다롭게 바꿔왔

으나,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에서 출

생하는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는 헌

법의 권리에 대해 특별히 강한 반감

을 표시해 왔다. 그는 지금껏 원정출

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으며 출생

시민권부여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출생 시민권부여 폐

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물론 행정

부 내에서도 반론이 제기됐었다. 

임신 여성 관광비자 발급제한은

문제를 해결하는 한가지 방법이지

만 관료들이 임신여부를 어떻게 판

단할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또한 국

경보호및세관에서 단지 육안으로

보고 다시 출국 시킬지 여부도 관건

이다. 

현재 국무부 영사들은 인터뷰 시

임신여부 및 계획 여부를 묻지 않고

있지만 여성들이 오로지 출산을 위

해 미국을 방문하는지 여부를 앞으

로 판단해야 한다. 원정출산은 미국

및 외국 회사들의 큰 이득을 챙기는

비즈니스다. 일반적으로 8만불을 받

고 호텔 및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

히 대부분의 원정출산은 중국 및 러

시아의 여성들이며 미국은 트럼프

당선 이후 강력하게 이를 단속해오

고 있다. 

비록 이민국은 원정출산관광 회

사들을 비자사기 및 세금도피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있지만 미국에 와

서 출산하는 것은 전혀 법적인 문제

가 없다. 일부 여성들은 비자를 신청

하는 이유로 원정출산임을 밝히고

병원 및 의사와의 출산 계약서를 인

터뷰 시 제시하기도 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1면에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시민권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임산부에 대한 비자발급요건을 강화한다
2019 년 1월 21일 모나드낙마운틴 정상에서. 사진 = 하늘(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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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백만불 이상 소득자
보스톤 가장 많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내 백만불 이상 소

득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매사추세

츠 주세청(DOR)이 발표한 최근 자

료에 따르면 현재 집계된 가장 최근

인 2017년 세금보고 결과 매사추세

츠 주내 백만불 이상 소득자는 1만8

천205명이었다. 

이 같은 백만불 이상 소득자 수는

2016년 1만6천 178명에 비해 12.5%

상승한 수치다. 백만불 이상 소득자

는 개인 또는 부부합산 세금보고 소

득을 모두 고려한 수치다. 2010년의

경우 백만불 이상 소득자가 1만 458

명이었고 2004년에는 7천895명인 것

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증가세다. 

현재의 백만불 이상 소득자는 1천

명당 약 2.7명꼴에 달한다. 백만불

이상 고소득자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웨스턴으로 천명당 백만불 이

상 소득자들은 47명이며, 도버는 37

명, 웰슬리 34명, 링컨24명, 맨체스

터 23명 순이었다. 

고소득자들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보스톤 2,523명이었다. 뉴튼이 1490

명으로 2위, 웰슬리가 979로 3위, 웨

스턴이 569로 4위 그리고 케임브리

지가 565로 5위를 차지했다. 그 뒤는

브루클라인(537), 렉싱턴(512), 니댐

, 힝햄, 콩코드, 윈체스터, 앤도버 순

이었다. 

보스톤비지니스 저널은 이 같은

백만불 이상 소득자 급증은 계속된

활황 경제, 주식시장 사상최고 오름

세 등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

다.                hsb@bostonkorea.com

뉴튼, 웰슬리, 웨스턴, 케임브리지 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최근들어 로건공항에서 이

란 출신의 학생들을 강제 추방하

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스톤 지

역 학교 및 변호사들이 밝혔다. 20

일 이란출신의 노스이스턴 학생

은 공항에서 바로 출국조치를 당

하기도 했다. 

24세 대학생 모하매드 샤하브

데가니 오세인 아바디(Moham-

mad Shahab Dehghani Hossein

Abadi, 이하 모하매드)는 19일 일

요일 보스톤에 도착 직후 미국경

보호세관국에 의해 감금됐다. 모

하매드의 변호사는 월요일밤 비

상 추방금지 청원을 법원에 제출

했고 앨리슨 디 뷰로 판사는 48시

간 체류를 명령했다. 

그런 심리가 시작되기도 전에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채, 미국경

보호세관국은 모하매드는 프랑스

로 돌려보냈다. 모하매드의 심리

일자는 21일 아침이었으며 리차드

스턴 판사는 이미 출국한 상태이

므로 미결재판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모하매드는 지난 9월 이래 미국

경보호세관국이 추방한 3번째 이

란학생이다. 한 학생은 하버드 입

학예정이었고, 다른 학생은 노스

이스턴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

던 학생이었다. 뉴욕 타임스에 따

르면 미 전역에서 학생비자를 소

지하고도 공항에서 추방된 이란

학생은 총 11명에 달한다. 

보스톤글로브는 국경보호세관

국이 법원의 명령이 떨어진 이후

왜 모하매드를 출국시켰는지 불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는 오후 9시 27분에 출

국 보류 명령을 내렸고 파리행 비

행기는 10시에 출발했다. 

국토부는 모하매드가 프랑스로

출국하는 승객 중 가장 마지막으

로 비행기에 올랐으며 당시 국토

부 관계자들은 법원의 명령을 전

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경보

호세관국은 외국인들의 미국 출

입국과 관련해 큰 재량권을 보유

하고 있다. 세관은 모하매드의 변

호사에게 그가 그의 학생비자로

초과체류할 의도를 보였기에 입

국을 불허했다고 전달했다. 

모하매드는 이란에 건설 및 수

출회사를 소유했으며 이란 정부

와의 연관성이나 나쁜 일에 연루

되지 않았다고 그의 변호사는 주

장했다. 모하매드의 비자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오랫동안 철저한

승인절차 후 발급됐다. 

그러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모

하매드 가족 구성원 중의 하나가

해즈볼라에게 무기를 제공해 금

지 명단에 오른 회사 소속이었던

것이 이번 추방의 사유였다고 밝

혔다. 

모하매드를 변호하는 수잔 처

치 이민변호사는 “이것은 단독

적인 사건이 아니다. 법과 개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행정부에 의한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중순 하버드 신학대생

인 라이하나씨는 세관원에게 무

려 9시간이나 질문을 받은 끝에 출

국 당했다. 10월 노스이스턴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 과정이었던

학생은 프랑스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했다 미국으로 돌아오던 중

로건에서 추방됐다. 

아랜디씨는 하버드에서 종교학

석사를 공부할 예정이었지만 로

건 공항에서 “학생이 아닌 범죄

혐의자” 취급을 당했으며 심지

어는 화장실에 갈 때도 2명의 여성

세관 직원이 그녀를 감시했다. 그

녀는 하버드와 연락을 원했지만

이조차도 하락되지 않았다. 

hsb@bostonkorea.com

이란 출신 노스이스턴학생 로건공항서 추방 
판사의 추방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추방 

Boston 2,523
Newton 1,490
Wellesley 979
Weston 569
Cambridge 565
Brookline 537
Lexington 512
Needham 483
Hingham 398
Concord 364 
Winchester 351
Andover 300
Sudbury 278

Belmont 245
Wayland 232
Marblehead 223
Dover 218
Milton 211
Westwood 204
Lincoln 159
Duxbury 158
Cohasset 155
Hopkinton 148
Medfield 145
Natick 141

백만불 이상 소득자 수치가 많은 상위 25개 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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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

자 = 1868년의 보스톤의 모습을 완벽

하게 되살린 <작은 아씨들>의 배경

엔 매사추세츠의 로컬 업체가 있었

다. 100년 이상 된 천과 가구들을 취

급하는 린(Lynn)의 짐만스(Zim-

man’s)는 작은 아씨들 영화 세트

장에 사용된 거의 모든 천을 공급했

다. 

2018년 영화 촬영 당시 4개월 동안

지하실에 있는 작업실에서 수십 개

의 앤티크 가구에 천을 덧대는 작업

을 한 짐만스는 예전에도 아메리칸

허슬, 고스트버스터즈 리부트 등의

영화 세트 제작에 참여하는 등 영화

계에서 낯설지 않은 이름이다. 

작은 로컬 업체가 할리우드의 유

명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기에 보스톤

매거진(Bostonmagazine.com)은 짐

만스를 대상으로 작은 아씨들과 같

은 유명한 영화에 참여하게 된 소감

을 인터뷰했다. 아래는 4대째 가게를

운영하는 다니엘 짐만(Daniel Zim-

man)씨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어떻게 영화에 참여하게 되었나?

뉴잉글랜드에서 촬영되는 영화에

천이나 가구가 필요하게 되면 주로

같이 일을 해왔다. 영화 산업에 우리

자신을 광고하거나 했던 것은 아니

다; 입소문이 난 것이다. 예전에 작

은 아씨들의 프로덕션 디자이너들과

일한 적이 있었다. 매사추세츠의 영

화 커뮤니티는 매우 좁아서 같은 사

람들이 반복해서 일하게 된다. 

작은 아씨들 영화 세트를 위해 구체

적으로 무얼 제작했나?

영화를 위해 제작한 가장 큰 두 가

지는 세트장과 창문의 디자인 직물

과 가구류이다. 작은 아씨들에는 창

문 작업이 많았다; (예를 들어) 로리

의 집의 경우 견본이 모두 실크로 된

휘장이었다. 영화에 기차 세트장이

제작되었는데 조가 뉴욕에서 보스톤

으로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우리는 40

개의 벨벳 시트를 만들었다. 5초밖에

안 되는 장면을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참 재밌다. 하지만 정

확한 색조의 파랑, 정확한 무게의 벨

벳이어야만 한다. 모든 것의 디테일

이 정확해야 하고 전체적인 영화 분

위기와 맞아야 한다. 

영화에 사용된 모든 가구가 빈티

지였기 때문에 엄청난 수의 가구를

제작했다. 세트 팀이 부품을 사서 짐

만스에 가져오면 우리가 항상 고객

들을 위해서 해왔던 일을 했다: 나무

의 틀만 남기고 벗겨낸 후 접합 부분

에 새로 풀칠을 하고 스프링을 조이

고 새로운 폼과 데이크론을 채운 후

새로운 천을 댔다. 이번 영화를 위해

40개에서 60개의 가구 작업을 했다. 

영화에 사용된 천은 어떻게 선택되

었나?

세트팀이 영화의 장면마다 촬영할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

서 영감을 주는 가구나 천, 장식 견본

을 보여주며 “이것과 비슷하게 생

긴 것이 있나요?”하고 묻는다. 만약

영국의 성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보

여준다면 원본 천을 구하는 것은 불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가진 오만 개

의 천 중 최대한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영화를 위해 우리가 특별

히 제작한 것은 없었던 것 같다 - 우

리가 사용한 모든 천이 이미 재고에

있던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실크를

가지고 작업하기에 가게의 실크 섹

션에 가서 “여기 파란색 다마스크

가 10가지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

나요?”하고 말한다. 세트 디렉터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서 총

디렉터에게 가져가면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가지를 고른다. 천이 장면의

다른 모든 것과 어울려야 하기에 필

요한 과정이다. 

영화에 등장한 직물이 당시 시대를

충실하게 재현하는가?

역사적 정확성이 중요한 만큼 세

트 팀이 나에게 실크, 벨벳, 천, 리넨

을 원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합성 섬

유를 배제하고 천연 섬유만을 사용

했다. 또한 현대적인 패턴은 보내지

않았다. 다마스크와 줄무늬, 단색을

주로 사용했다.

영화 작은 아씨들에 사용된 천의 출

처는 어디인가?

전 세계이다. 대부분의 실크는 인

도에서 온 것이고 벨벳의 일부는 벨

기에산이다. 리넨과 천 일부는 이 지

역에서 제작된 것도 있다. 

영화를 위해 작업한 것 중 어떤 것

이 가장 마음에 드는가?

메릴 스트립의 의자가 제일 마음

에 든다. 마치 고모가 집에서 사용하

는 핑크색 모헤어 의자다. 그들이 짐

만스에 그 가구를 가져왔을 때 “메

릴스트립 의자”라고 표시해놓은 것

이 멋졌다. 

마침내 영화를 극장에서 보게 되었

을 때 어땠는지?

우리는 많은 영화 제작에 참여했

지만 이번 영화를 보면서는 아내에

게 “세상에, 저게 우리 가게에서 나

온 거야”라고 장면마다 말했다. 영

화의 처음 2분에 메그가 실크 가게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온다. 즐비하게

진열된 실크는 나의 개인적 소장품

을 빌려 간 것이다. 그 모든 실크가

가게에서 나왔고, 또한 영화 스토리

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왜냐

면 나중에 메그가 실크를 사지 못해

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다.

고스트버스터의 경우 천 야드의 천

을 살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한

장면에 나오는 것에 그쳤다. 작은 아

씨들의 경우 모든 장면의 모든 가구

에 대해 작업했다. 영화에 단 5초 동

안 나오는 장면을 위해 작업한 것이

기쁘지만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다는 것이 더욱더 그렇다. 

80 Market St., Lynn, 781-598-

9432, zimmans.com

sun@bostonkorea.com

작은 아씨들 세트장을 장식한 린의 한 천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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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 프로그램을 전사적으로 사

용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대

기업들이 세일즈맨 한 명 없는 한

인 회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

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지만 현실이

다. 

진 대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소규모 기업들과 거래

하지 않는게 관례이며 이유는 소기

업의 경우 아무리 훌륭한 솔루션이

있어도, 서비스가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고, 전문적인 대체인원이

없어 지속가능성을 장담하지 못하

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같은 대기업들이 진

대표의 피닉스를 선택한 것은 피닉

스의 남다른 솔루션 제공 기술과

고객을 이해하는 마음자세 때문이

다. 진 대표는 “사업에서 제일 힘

든 것이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두 다른 세계에

서 사는 사람들이 대화가 쉽지 않

다”고 말한다. 그런데 진 대표는

MBA 전공경력과 20년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과 소통은 물

론 더 나은 점을 역 제안함으로써

더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했

다. 진 대표도 “시그나와 유나이

티드헬스케어에서 제가 만든 프로

그램을 쓰는 이유일 것”이라고 밝

혔다. 

진태원 대표가 개발한 보험료지

급  감 사  업 무 용  프 로 그 램

SAM(Smart Audit Master)은 두

회사의 보험료지급의 오류를 찾아

내어 원인 분석을 하고, 재발 방지

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진대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엄

청난 금액이 재조정되며, 보험회사

는 과다지급이나 잘못된 심사평가

를 줄여서 좋고, 병원이나 보험 가

입자는 정확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

아 좋아한다.

심지어 시그나는 SAM(버전)3

의 우수성을 실감하고 보험료지급

감사 뿐 만 아니라 업무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 업그레이드

및 지원을 피닉스에 의뢰해 왔다.

이에 따라 피닉스는 시그나와 2020

년부터 보험료지급 감사는 물론이

고, 콜센터 서비스 감사, 고객불만

처리 절차 감사, 보험계약을 컴퓨

터에 입력(Client Installation)하

는 감사 등 4개 업무용 감사 소프트

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기술

을 지원하는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 

아직도 상당수의 건강보험 회사

들은 아주 오래 전의 방법으로 보

험료 청구를 감사하고 있다. 피닉

스의 감사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UHC 나 시그나의 경우 이만큼 성

장한 배경에는 피닉스를 선택해 여

타 보험사들과 차이를 만들었기 때

문일 수도 있다. 조금 다른 시선으

로 보면 피닉스의 보험료지급감사

프로그램은 미국내 시장 66%를 차

지하고 있는 넘버 원 프로그램이다

. 

실제로 UHC는 진 대표가 만든

보험료 지급 감사프로그램을 통해

“한달에 엄청난 추가지급 금액

(Overpayments)”을 절약하고 있

다. 잘못 산정된 보험지급결정을

사람이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

유롭게 바꿀 수 있는 다양한 프로

그램 룰들을 개발해서 전수 조사를

해주었다. 비지니스에서 발생하는

복잡하며 시시각각 대두되는 여러

가지 변수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

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천개의

로직이 잘못 지급 결정된 케이스를

거의 전부 매일 찾아내서, 다시 정

정하도록 도와주었다.

보이지 않는 손

삼성전자 컴퓨터 사업본부에서

일하다 1985년 미국유학을 선택한

진 대표는 뉴햄프셔 대학원(Uni-

versity of New Hampshire)에 진

학했다. 때마침 그 학교에 MS XP

컴퓨터가 막 도입되고 교수들이 컴

퓨터를 써야 하는 환경이 되었다.

컴퓨터에 대해 잘 아는 ‘진태원’

이란 학생이 필요했던 경영대 교수

들이 대학에 풀타임 직원으로 고용

해 달라고 청원했다. 아카데믹 컴

퓨팅 코디네이터이란 전례 없는 직

책을 만들어지며 커리큘럼에 컴퓨

터를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책임자

가 됐다.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영

주권까지 주며 일자리까지 제공한

것이다. 이 대학에서 외국 대학원

생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아직까지는 마지

막이다.

비지니스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

다 보니 다니는 학생들이 회사의

주인이나 중역들이었고 이들은 자

신의 회사가 처한 정보관련 문제들

을 해결 또는 향상시켜 달라는 주

문을 했다. 대학 동료 교수 친구 회

사의 컴퓨터 또는 경영정보시스템

(MIS) 관련 일을 맡아 하기 시작했

다. 이것을 계기 ▶▶9면으로 계속

▶▶1면에 이어서

<특별 기획> 보스톤을 움직이는 한인들 2. 

뉴햄프셔 한인 소프트웨어 전문회사 피닉스비지니스컨설팅 

훅셋에서 위치한 피닉스비지니스컨설팅 오피스 입구에서 포즈를 취한 진태원 대표. 문 왼쪽에 회사 사인이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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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992년 학교를 떠나 만든 컴퓨터

회사가 피닉스 비즈니스 컨설팅이

다. 피닉스는 진대표가 좋아하는

TV 시리즈 맥가이버에서 맥가이버

가 다니던 가상의 정보회사 피닉스

파운데이션에서 따왔다. 

오늘날의 피닉스를 만드는 단초

가 된 것은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다. 전화를 건 당사자는뉴햄

프셔에 있던 건강보험사 헬스소스

의 감사 책임자. 그녀는 회사의 감

사 프로그램 제작 의뢰를 위해, 전

화번호부(Yellow Page)를 보고 컴

퓨터 회사인 피닉스를 찾았다. 진

대표가 만든 감사프로그램 프로토

타입에 만족한 이 회사는 이 때부터

피닉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헬스소스는 점차 성장해 승승장

구하다가 건강보험업계의 대기업

인 시그나로 인수 합병됐다. 시그나

는 합병 과정에서 진 대표가 개발한

헬스소스가 사용하고 있던 감사 프

로그램을 발견하고, IBM 대형컴퓨

터를 이용하던 자체 감사 프로그램

을 진 대표 것으로 교체하고, 전사

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시그나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

그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진 대

표는 시그나 직원이던 통계학자와

함께 일하게 됐는데 이것이 또 다른

행운을 안겨다 주었다. 이 통계학자

의 여자친구가 유나이티드헬스케

어(UHC)의 보험료 청구 감사 부서

의 책임자였던 것. 그녀는 시그나에

서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남

자 친구의 확신을 바탕으로 SAM

을 유나이티드헬스케어에 추천해

결국 여기서도 진대표의 프로그램

을 전사적으로 사용하게 됐다. 

세계 1위의 다국적 회계 감사 기

업인 프라이스 워

▶▶8면에 이어서

▶▶10면으로 계속

<특별 기획> 보스톤을 움직이는 한인들 2. 

“한인 기업도 돕고 한인 자녀들의 IT업계 진출도 돕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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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대표 프로그램 SAM이란

SAM(Smart Audit Master)은 피닉스의 주력

업무용 소프트웨어로 건강보험료 지급 결정에 대

한 감사 솔루션이다. 

현재 대부분의 건강보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험료 청구 시스템들은 20-30년 된 것들이 많고,

수많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사활의 문제이며, 이를

위해 엄청난 인력과 돈을 쏟아 붓고 있다. 보험 회

사들은 이런 시스템에 계속 업데이트 패치를 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초과지급금, 과소지급을 찾아내

게 한다. 

그런 가운데 시장의 요구가 변하고, 정부의 규

정이 바뀌면서 고객과의 약관이 달라진다. 지난

해에 무료였던 의료서비스에 올해는 코페이먼트,

코인슈런스 등이 생긴다. 이런 계약 변경 사항들

을 컴퓨터에 입력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집어넣지

를 못한다. 보험지급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새로

교육시키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보험금이

잘못 지급되는데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계

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엔론의 분식회계 사기 사태 이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임의로 고치지 못하도록 법제화(Sar-

banes-Oxley Act)됐다. 컴퓨터 코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참여해 실험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직장까지 걸어야 하기 때문에 IT 프로그

램이 신속하게 업데이트를 하지 못한다. 이런 복

잡한 규정 때문에 업데이트를 위해서 엄청난 금액

을 지급해야 한다. 

과거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간단한 변경도, 변

경을 지시한 사람, 변경 이유, 변경 승인자 등을 정

확하게 제공하고 최종 승인이 나야 그 코드를 고

칠 수 있다. 이처럼 메인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진 대표

의 SAM프로그램은 문제가 생겼을 때 추론하고

해결하는 Rule-based 솔루션으로 개발됐다. 즉

컴퓨터 코드를 바꾸지 않고, 언제나 필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룰을 자유롭게 변경, 삭제, 추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AM에 있는 Rule-based Solution은 보험회

사들의 데이터, 즉 메인 시스템에서 나온 데이터

를 매일 다운로드 받아서 지급 결정이 잘못된 것

들을 찾아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앞

서 밝힌 것처럼 유나이티드헬스케어(UHC)는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서 매달 엄청난 돈을 절약하고

,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 의사, 보험가입자들

의 신뢰를 높여가고 있다. 

Phoenix Business Computing, LLC

www.Phoenixbc.com

10 Brace Ave Hooksett NH 03106

603-205-6679

과거 학교로 쓰이던 건물을 구입해 사무실로 개조한 피닉스비지니스컨설팅. 산으로 이어지는 넓은 주차
장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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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하우스 쿠퍼사(Price Waterhouse

Cooper; PwC)는 진대표가 개발한 감사소

프트웨어 SAM3에 대해 모든 통계적 계산

이 정확하고, 업무 흐름과 리포트 정리가 우

수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솔루션은 처음 본

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했다.

진 대표는 “몇 명 안되는 인원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미국의 탑 엔터프라이즈가 쓰

고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고 이런 기

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

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선을 다하

고 충분한 실력이 있어도 마지막 뚜껑을 열

어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 보스

턴에서 창업하는 사람들 중에 실력은 완비

되어 있는데, 이런 축복이 조금 늦게 올 수

도 있으니 결코 포기하시지 말라”고 밝혔

다. “실망하면 결국 자기만 손해”라는 것

이다. 최근에는 미군인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트라이케어(TriCare)와 SAM 판

매를 협상 중에 있다. 

한인 1.5세 2세들을 위한 길 열어

대기업들 만을 상대로 경영을 해왔던 진

대표는 이제 자신이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디자인하는 것보다는 IT를 배우고 싶어하

는 한인 1.5세 및 2세들에게 실무 교육 기회

를 만들고자 한다. 현재도 피닉스 비즈니스

컨설팅은 전원이 한인 1.5세, 2세들로만 구

성되어 있다. 

진 대표는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시장은 무한하

며, 우리 2세들에게 좋은 전문 분야이다. 현

재는 인도 젊은이들이 이 시장을 거의 독식

하고 있는데, 우리 한인 젊은이들이 이 시

장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

다. 

또한 젊은이들에게는 IT계열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과 동시에 중소 한

인 기업 또는 한인들이 일하는 미국 기업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어한다. 

진 대표는 “상당히 많은 대기업이나 중

소기업회사들이 회사 전반적인 데이터베

이스 소프트웨어는 다 구비되어 있는데 중

간 매니저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분석이 쉽지 않다. 업무나 연구에 관

련된 정보가 회사 안에 많이 흩어져 있고,

데이터 포맷이 다르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

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동안 개발

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지식을 컨설팅 쪽으

로 적용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동시에 2

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창출하고자 한

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 동안 고려대학교 국제 경영대

학교 학생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5주씩 피닉

스에 와서 인턴십을 해왔다. 피닉스를 배우

고, 미국 건강보험을 이해하고, 데이터베이

스 관련 정보 분석 경험을 하고 돌아간다.

올해 1월에도 2명의 대학생이 인턴으로 일

하고 있다. 

매년 1월에는 훅셋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에서 8번에 걸쳐 데이터베이스 개요 (Taste

of Database)를 강의하고 있다. 진대표는

“서로 모르는 남녀를 연결시켜주는

eHarmony.com처럼 피닉스는 대기업, 중

소기업을 연결하는 data harmony.com 같

은 일을 20여년간 해왔다.”고 말한다.

editor@bostonkorea.com

▶▶9면에 이어서

<특별 기획> 보스톤을 움직이는 한인들 2. 

미 굴지의 건강보험사 유나이티헬스케어, 시그나가 주고객 

Magazine in Paper

각종 통계치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스테이티스타가 발표한 2018년 미국내 가장 큰 건강보험사 순위 유나이티드헬스케어와 시
그나의 순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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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재미있는

질문이 던져지면서 사람들의 관심

이 쏠리고 있다. “미국 내에서 어떤

주가 어떤 주를 가장 싫어할까?” 라

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로스 앤젤레스에서 예

술 활동을 하고 있는 맷 쉴리(Matt

Shirley)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

해 던졌다. 인터넷 소셜 미디어에서

엄청난 팔로어 수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쉴리는 어떤 주가 어떤 주를 가

장 싫어하는 지에 대한 결과를 한 눈

에 볼 수 있도록 지도에 색깔로 표시

하여 정리하였다.

매사추세츠 주가 가장 싫어하는

주는 뉴욕 주이다. 매사추세츠 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상당

수가 공감하고 당연하게 여길 것이

다. 뉴욕과 매사추세츠 주는 인접해

있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분야

에서 라이벌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다음 질문이 있다.

과연 어떤 주에서 매사추세츠 주를

가장 싫어할까?

대부분의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매사추세츠 주를 가장 싫어하는 주

로 꼽았다. 메인, 뉴햄프셔, 로드아일

랜드, 버몬트에 사는 주민들이 매사

추세츠 주를 가장 좋아하지 않는다

고 답한 것이다.

매사추세츠 주를 제외하고 유일

하게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매사추

세츠 주를 가장 싫어하는 주로 선택

하지 않은 주는 코너티컷이다. 코네

티컷 주민들은 뉴저지를 가장 싫어

하는 주로 꼽았으며, 코네티컷과 함

께 뉴저지를 가장 싫어하는 주는 델

라웨어, 뉴욕, 펜실배니아 주였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를 가장 싫어

하는 주로 꼽은 주는 주도 있다. 플로

리다 주민들은 함께 사는 이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플로리다를 가

장 싫어하는 주로 꼽았다.

가장 싫어하는 주를 보여주는 미

국 지도는, 아주 과학적인 설문 조사

결과는 아니지만 대부분 공감한다

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jsi@bostonkorea.com

MA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는?
MA주는 뉴욕을 가장 싫어해
다른 뉴잉글랜드, MA주 싫어해

대부분의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매사추세츠 주를 가장 싫어하는 주로 꼽았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최근 발표된 자료에서 매

사추세츠 주에 위치한 5개 타운

이 미국 내에서 가장 안전한 곳

상위 25위 안에 들었다.

론 스 타 터 (lawnstarter.co-

m/blog)가 법무부의 통계 자료

를 인용하여 발표한 것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1990년대 이후로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범죄율은 1960년대 이후

최저라는 것이다.

론스타터는 가장 안전한 25개

커뮤니티를 조사하기 위해 FBI

와 50개 주 정부의 자료를 분석했

다. 론스타터는 인구 1천명 당 물

적 범죄와 인구 1천명 당 인적 범

죄를 분석한 뒤 위험 지표를 산

정해 순위를 매겼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안전

한 타운은 프랭클린으로 미국 전

체에서 3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슈스버리(6위), 밀튼(11위),

웨스트포드(15위), 렉싱턴(16위)

이 상위 2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코너

티컷의 리지필드가 2위를 차지

했으며, 뉴잉글랜드 지역의 다른

타운은 순위에 들지 못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안전

한 타운은 프랭클린으로 미국 전

체에서 3위를 차지했다

jsi@bostonkorea.com

미국서 가장 안전한
타운에 MA 타운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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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매사추세츠 주 소방청이 청소

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

는 위험한 장난에 대해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전기 시스템

에 손상을 주고 화재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동영상 공유 어플인 틱톡(Tik-

Tok)에 최근 어린 청소년들의 관심

을 끄는 동영상이 업로드 되었다. 이

동영상에서는 휴대폰 충전기를 벽

에 있는 콘센트에 살짝 꽂은 후, 콘센

트와 휴대폰 충전기 사이에 노출 되

어 있는 플러그 사이로 1센트짜리 페

니를 밀어 넣는 모습이 보여진다. 플

러그와 페니가 닿는 순간 강한 불꽃

이 일어나는 모습과 함께 동영상은

끝이 난다.

피터 오스트로스키 소방청장은

소방 공무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장난의) 결과는 불꽃과 전기 시

스템 손상, 그리고 어떤 경우는 화재

사고다”라며 “과거에도 이처럼 위

험한 행동을 부추기는 동영상이 있

었다. 지역 언론, 학교 관계자, 학부

모들에게 연락을 해서 청소년들이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매사추세츠 소방청에는 틱

톡에 올라온 위험한 장난을 따라 하

다가 발생한 사고가 3건 보고되었다

. 플리모스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지

난 21일, 같은 장난이 두 번이나 발생

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 위험한

장난이 아웃렛 챌린지(outlet chal-

lenge)라고 불리며 인기를 얻고 있

다.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에 대해

인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순간적으

로 불꽃이 튀는 걸 즐기기 때문이다.

아웃렛 챌린지는 인적, 물적 피해

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행위

로 간주될 수 있다. 지난 17일 웨스트

포드에 위치한 웨스트포드 아카데

미에서는 아웃렛 챌린지로 학생들

이 대피하는 일까지 벌어졌으며, 최

소 700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

으로 알려졌다. 웨스트포드 아카데

미에서 아웃렛 챌린지를 벌인 학생

은 형사 고발된 상태다.

jsi@bostonkorea.com

소방청 아웃렛 챌린지 위험성 경고
화재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장난
틱톡 통해 알려져 청소년 사이 인기

매사추세츠 소방청에는 틱톡에 올라온 위험한 장난을 따라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3건 보고되었다

우한 폐렴  남미까지

멕시코 의심환자 발생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중남미 국가인 멕시코에서

도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했

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북부 국경과 인접한 타

마울리파스주에서 한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안드레스 마누엘 로

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

령이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의심환

자가 57세의 대학교수로, 그는

지난 10일 멕시코시티 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으로 여행을 떠

났다가 귀국했다. 우한은 코로

나바이러스 발원지로 알려진

곳이다.

브라질에서도 중국 우한을

방문했다 귀국한 여성이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보여

조사 중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일에는 북미인 미국 시애

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이

는 미국에서 확인된 첫 환자다.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중국에서만 17명에 이르

며, 전 세계에서 감염자 수는

540여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폐렴의 원

인균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 우한에 위치한 화난 해산물

시장에서 발원했을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화난시장은 해산

물 전문 도매시장이지만 시장

안쪽에서 야생동물의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인체 간 전염이 확인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는

한국, 태국, 일본, 대만에 이어

미 대륙으로까지 확대됐다.

acenes@news1.kr

21일 (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우한 폐렴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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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김

학범호가 호주를 완파하고 '9회 연

속 올림픽 진출'이란 대기록을 달성

했다. 이제 남은 고지는 대회 첫 우

승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이 22일 오

후 10시15분(이하 한국시간) 태국

방콕의 탐마삿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

언십(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4강

전에서 김대원과 이동경의 연속골

로 호주에 2-0 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결승에 진출,

이번 대회 3위까지 주어지는 2020년

도쿄올림픽 진출권을 손에 넣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1988년 서울올

림픽부터 9회 연속 올림픽 진출이라

는 위업을 이뤘다. 아울러 대회 사상

첫 우승에도 도전하게 됐다.

전반 초반 차분히 경기를 시작한

한국은 오세훈이 전반 3분 엄원상의

패스를 왼발 중거리슛으로 연결, 포

문을 열었다. 탐색전을 벌이던 한국

은 전반 12분 엄원상의 슈팅을 시작

으로 점차 기회를 늘렸다. 이어 정승

원, 강윤성의 연속 슈팅으로 분위기

를 잡았다.

한국은 계속해서 호주의 측면 뒷

공간을 파고들었다. 김대원과 엄원

상, 두 명의 윙어를 활용한 공격을

선보였다. 전반 24분 한국이 결정적

인 기회를 놓쳤다. 페널티 박스 안에

서 공을 받은 오세훈이 환상적인 왼

발 터닝슛을 시도했지만 호주의 골

포스트를 강타하고 튕겨 나갔다.

이후 한국은 전반 막판 호주의 딜

런 라이언에게 위협적인 슈팅을 허

용했지만 실점하지 않았다. 추가 시

간에는 김대원이 페널티 박스 정면

에서 오른발 중거리슛을 시도했지

만 살짝 벗어났고, 결국 전반은 득점

없이 마무리됐다.

김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엄원

상을 빼고 이동준을 투입하며 변화

를 줬다. 김대원이 왼쪽 측면에서 수

비수 한 명을 제치고 오른발 중거리

슛을 때린데 이어 이동준이 스피드

를 활용한 측면 돌파에 이은 오른발

슈팅으로 후반 시작을 알렸다.

후반도 전반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전체적인 주도권은 한국

이 잡은 채 호주는 역습 위주의 플레

이를 펼쳤다.

한국은 후반 6분 후방에서 한 번

에 넘어온 공을 오세훈이 머리로 떨

궈줬고, 이를 김대원이 마무리했지

만 수비에 막혔다. 이어진 코너킥에

서 김대원이 올린 공을 정태욱이 헤

딩슛으로 연결했지만 또다시 골대

를 때렸고, 이어진 이동준의 슈팅도

수비에 막혔다.

이날 좋은 활약을 보인 김대원이

결국 후반 11분 선제골을 뽑아냈다.

한국은 이유현이 오른쪽 측면을 허

문 뒤 때린 슈팅이 이날 경기 세번째

로 골대에 맞았지만, 김대원이 흘러

나온 공을 놓치지 않고 왼발로 마무

리, 선제골을 뽑았다.

호주는 실점 후 에이스 피스코프

등 교체카드를 모두 활용하며 공격

적으로 나섰지만 한국은 후반 교체

투입된 이동경의 프리킥으로 분위

기를 다시 가져왔다.

지난 요르단전에서 환상적인 프

리킥골을 선보인 이동경이 또 일을

냈다. 후반 31분 이

동경은 페널티 박

스 오른쪽에서 원

두재의 헤딩 패스

를 받은 뒤, 수비수

한 명을 앞에 두고

강력한 왼발 슛으

로 추가골을 터트

렸다.

이후에도 한국은 정상적으로 경

기를 운영했다. 볼 점유율을 넘겨주

지 않았고, 템포를 조절하며 쉽게 공

을 뺏기지 않았다. 후반 추가시간 호

주의 막판 공세를 잘 막았고, 결국

경기는 한국의 완승으로 끝났다. 오

는 26일 펼쳐질 결승전 파트너는 사

우디아라비아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호주

전에 앞서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

디움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우

즈베키스탄에 1-0으

로 승리했다. 후반

42분에 나온, 어느 정

도 운이 따른 선제

결승골이 사우디를

최종 무대로 끌어올

렸다.

이날 경기를 지배

한 쪽은 예상대로 우

즈베키스탄이었다. 전반부터 주도

권을 잡고 사우디를 압박했고 특히

후반에는 기회가 더 많았다. 그러나

승리를 거머쥔 쪽은 사우디아라비

아였다.

후반 42분 페널티 에어리어 외곽

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알 옴란이 시

도한 슈팅이 동료 압둘라 알 함단의

몸에 맞고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

다. 박스 안으로 투입된 공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게 하필이면 슈팅하

기 좋게 흘렀고, 슈팅도 골키퍼가 어

찌할 도리 없이 방향이 굴절됐으니

우즈벡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땅을

칠 실점이었다.

그 장면 하나로 희비가 엇갈렸다.

사우디는 행운의 득점 덕분에 결승

진출과 함께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

을 확정했다. 사우디가 올림픽 본선

에 나서는 것은 1996년 애틀랜타 대

회 이후 24년 만이다.

반면 지난 대회 챔피언 우즈베키

스탄은 3/4위전으로 밀려나며 2연

패 꿈을 접었다.

lastuncle@news1.kr

김대원·이동경 연속골 묶어 2-0 완승…도쿄행 확정

우즈벡 1-0으로 꺾은 사우디 상대로 첫 우승 도전

한국, 호주 꺾고 9회 연속 올림픽 진출…결승 상대는 사우디

대한민국 U-23 대표팀 이동경(오른쪽 두 번째)이 22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 탐마삿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호주
와의 4강전에서 추가 득점에 성공한 뒤 동료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득점 후 한국은

정상적으로 경기

를 운영했다. 볼

점유율을 넘겨주

지 않았고 쉽게 공

을 뺏기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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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김규빈 기자, 윤

다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기소 쿠데

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 관련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최 비서관의 변호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

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비서관은 참석하지 않았고, 최 비서관이 작

성한 입장문을 하 변호사가 대신 읽어 내려갔

다.

◇"검찰, 인사 불이익으로 보복 기소…명백

한 불법"

최 비서관은 먼저 "검찰청법을 위반해 검사

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

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위

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저에 대한 피의사실과 인사

검증 과정을 엄청난 흑막이 있는 것처럼 묘사

해 언론에 흘리다, 인사발표 30분을 앞두고 관

련 법규와 절차를 모두 위배한 채 권한을 남

용해 기소했다"며 "자신들의 인사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저와 관련해 보도된 내용 중 어느 것

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쳤거나 '전

문공보관'을 통해 공개된 바 없다"며 "오히려

이에 완벽하게 반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접촉

하며 불법적인 작태를 반복한 것이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해 그들이 전가

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

주겠다"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

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

다"고 닷붙였다.

◇"조국 아들, 인턴활동했다…고등학교 때

부터 진로상담"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

급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는데, 갑자

기 이뤄진 일도 아니고 불법적인 일도 전혀 아

니다"라며 "고등학교 때부터 법률가로서 사

회진출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진로와 관련

한 상담을 자연스럽게 해주며, 그때 그때 필

요한 소소한 일들을 맡기고 평가했던 일이 대

학생이 돼서도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에 기반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이 잡듯 뒤져가며 먼지

를 털어대는 것도 이상하다"며 "작금의 과정

을 보면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진 긴급

한 사건이기에 이렇듯 인사 발표 직전에 서둘

러 기소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강욱 "피의자 출석 요구 없었다"…檢 "

적법하게 출석요구

최 비서관은 출석요구서 3통을 모두 공개하

며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고 다시

금 강조하기도 했다.

최 비서관은 "저는 총 3회에 걸쳐 등기우편

으로 자택에 발송된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내

용 모두 동일하다"며 "그 과정에서 저를 피의

자로 기재했거나 입건해 피의자로 신분이 전

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검

찰이 주장하는 출석요구서 내용 또한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으로 다른 참고인에게 발송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이는 명백히 인권침해"

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받은 출석요구서 3장에서 '피의

사실'이나 '피의자'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었

다고도 했다. 검찰이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부여하는 '수제' 번호만 기재돼 있을 뿐, 피의

자에 부여하는 '형제'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

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

라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 요구가 이뤄졌

다"는 입장을 곧장 내놓았다.

검찰은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르면 피의

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 전 그 혐의

로 수사를 개시한다고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

여하는 '수사사건 수리' 절차를 거친다"며 "이

때 피의자 인적사항 등을 전산 입력해야 하고

, 피의자를 상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체

포 등 강제수사가 이뤄졌을 때 입건 절차를 추

가로 밟는다"고 설명했다.

즉 수사사건 수리가 이뤄졌으므로 피의자

신분이 맞고, 최 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

뤄지기 전인 만큼 수제번호가 부여된 것 역시

절차에 어긋난 점이 없다는 것이다.

maum@news1.kr

"명백한 불법…피의자 입건·출석 요구 사실도 없어"

검찰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 요구했다" 반박

최강욱 "인사 앞둔 '기소 쿠데타'…윤석열 고발할 것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변호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율립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최 비서관의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靑하명수사' 경찰청 서버 압수수색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박승

희 기자, 손인해 기자  = 청와대 하

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

혹 수사팀을 이끌던 차장검사들이

결국 모두 교체돼 지방으로 발령

났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759명

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

행했다.

청와대 관련 수사팀을 이끌었던

차장검사들은 모두 교체됐다. 다

만 수사팀의 부장검사들은 상당수

유임됐고, 부부장검사 및 평검사

들은 대부분 남는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

혹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신봉

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평

택지청장으로 보임됐다.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유임됐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형사6부

장은 동부지검에 남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을 수사했고, 최강욱 청와대 공직

기강비서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났다. 고

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

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이동한다.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

사는 부산동부지청장, 한석리 서

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대구서

부지청장 등 지난해 7월 윤석열 검

찰총장 취임 후 임명된 서울중앙

지검 차장검사들은 모두 지방으로

자리를 옮긴다. 신 차장검사는 일

각에서 현 정부실세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들병원 특혜대

출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다만 3개 수사팀의 부부장검사

및 평검사들은 이동이 없거나 각

팀에서 1명이 전보하는 수준에서

유지됐다.

서울중앙지검 1·3·4차장에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 이근

수,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 김욱

준 순천지청장이 각각 새로 보임

됐다. 2차장는 방위사업감독관에

파견됐던 이근수 부장검사가 맡는

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원 잔류를

요청했던 대검찰청 기획관·과장

급 검사들은 40여명 중 10여명이

교체된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산

하의 수사지휘과장, 대검 공공수

사부 산하 공공수사정책관, 공안

수사지원과장, 선거수사지원과장

이 교체된다. 지난 인사에서 교체

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

호 공공수사부장과 일했던 중간간

부들이다.

대검 간부 상갓집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 전

장관 관련 방침에 항의했던 양석

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

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

천됐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을 폭로했던 서지현 성남지

청 부부장검사는 법무부에 배치해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

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선 사법연수원 49기

수료자 중 36명이 신임검사로 임용

됐다.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

로 검경수사권 조정업무를 담당했

던 법무연수원의 김웅 교수(49·29

기)와 김종오 서울중앙지검 조세

범죄조사부장 등 6명이 제출한 사

표도 처리됐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 검

사와 일반검사에 대한 후속 인사

를 통해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 및 검찰개혁 완수를 위

한 진용을 완비했다고 설명했다.

kukoo@news1.kr

'靑수사지휘' 차장검사 모두 지방행…윤석열 요청 사실상 무시

신봉수·송경호·홍승욱·신자용 지청장 발령, 부장·부부장 유지

尹잔류요청 대검 과장급 10명 교체…'상갓집 항의' 양석조 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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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ed by
Programming support is provided 
by The Lowell Institute. Presented in partnership with Boston Chinatown Neighborhood Center, the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VietAID, Vietnamese American Community of Massachusetts, and the Chinese Culture Connection.

무료입장

토요일
2020년 2월 1일
10시-5시

MFA 커뮤니티 설맞이 축제

설날 행사
MFA에서 중국, 한국, 베트남의 전통문화를 
체험해보세요.

이날 하루 동안, 미술은 물론 각종 활동과 
시연 및 공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mfa.org/lunar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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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

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보다 더 내 심정을 딱 짚어낸 시가 또 있

을까? 안도현 시인 만세. 근데, 넌 누구냐

고? 나 도토리야. 도토리 함부로 밟지 마라

,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유익한 존재

였느냐. 내 심정이 이렇거든. 개밥의 도토

리라는 둥, 도토리 키 재기라는 둥, 온갖 말

로 나를 폄하하는데, 인간들아 제발 그러

지 마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오로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알아? 땀

을 뻘뻘 흘리며 등산을 마치고 산기슭에

내려와서 동동주 마시지? 그때 꼭 도토리

묵 찾잖아. 도토리 묵 없는 동동주를 상상

이나 할 수 있어? 어쩌면 도토리묵을 먹기

위해 동동주를 마시는지도 모르지. 

요즘 나 도토리가 귀하셔서 중국산 도토

리로 묵을 만든다고 하던데 그건 저 멀리

태평양 건너 한국 이야기이고. 여긴 도토

리가 참 흔하지? 백수십년 전 보스턴에 왔

던 유길준은 “미국은 물이 흔한 나라”

라고 <서유견문>에 썼더군. 농업국가에서

왔으니까 풍부한 물이 눈에 들어온 건 당

연하겠지. 하지만 왜 나 도토리를 못 본 걸

까? 그가 다시 온다면 틀림없이 미국은 도

토리가 흔한 나라라고 썼을 텐데. 지천으

로 깔린 도토리들과 인증샷도 한 방 찍어

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인간에게 유익한 존재인지

이야기좀 들어봐. 나 도토리는 우선 인간

들에게 시적 영감을 주기도 해. 언어유희

말이야. 뜨거운 도토리는 핫토리(はっと

り), 큰 도토리는 빅토리(victory), 그리고

산에 사는 도토리는 산토리니(Santorini)?

시를 쓰려면 우선 운을 맞춰야 하잖아. 그

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그리고 인간들아,

내가 어디 사는지 궁금하지? 난 린네 가에

살아. 영어로는 Linnaean Street이라 써.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이후 가장 많은 동

식물 이름을 지은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

네에서 따온 이름이야. 더 중요한 이야기

가 있어. 난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집에

살거든. 린네 가에는 나 말고도 내 사촌 팔

촌 사돈의 팔촌은 물론 수많은 친구 도토

리들이 살아. 궁금하면 와서 봐. 워런 의원

이 대통령이 되면 나를 백악관으로 초대

할지도 몰라. 여름에는 나의 넓은 가지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에는 수많은 도

토리로 다람쥐와 새들을 불러모아 주었으

니까. 

다람쥐들이 나를 보면 사족을 못 쓰는

거 잘 알지. 다람쥐들이 겨울 식량으로 우

리를 여기 저기 숨겨놓고 찾지도 못하는

걸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뭐 그

럴 수도 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이루어진 영양 만점 도토리를 좋아하는

건 너희 인간들도 마찬가지잖아. 한국인

뿐이 아니지. 중국의 의서 <본초강목>에

서도 흉년에 사람들이 도토리로 밥을 해

먹거나 찧어서 가루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 <동의보감>에서도 도토리는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으며 설사와 이질을 낫

게 하고 장과 위를 든든하게 하여 몸에 살

을 오르게 한다고 했어. 뿐만 아니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살을 빼는 데도 특효가 있

으며, 지혈작용과 몸 안의 중금속을 제거

하는 데 효과가 있는 거 알아? 이 정도면

나 완전식품 아니야? 앞으로는, 그리고 뒤

로도, 개밥의 도토리라든가, 도토리 키 재

기라든가 이런 기분 나쁜 말 함부로 내뱉

지 마. 

미국 사람들은 우리 도토리에게 무관심

한 것처럼 보지만 그렇지 않아. 고대 그리

스인들로부터 미국의 토박이 사람들까지

전 인류가 한때, 혹은 지금도, 도토리를 주

식으로 삼았었다구. 켈트족이나 스칸디나

비아 인들은 도토리를 문양으로 사용했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도 도토리 문

양이 있어. 도토리가 영국철도와 미국 코

네티컷 대학의 상징물인 거 몰랐지? 참나

무 원목 가구, 아니 이것도 영어로 하면 더

고급지게 들리니까 오크(oak) 원목 가구

좋아하지? 고기는 참나무 숫불구이가 더

낫고, 버섯은 참나무에서 기른 것이 더 고

급이고.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다

도토리잖아. 참나무가 도토리나무냐고 묻

지 마. 무식하단 말 들으니까. 600종도 넘

는 우리 일가친척들은 여러 이름으로 여

러 모양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너희 인간

들을 위해 ‘홍익인간’을 몸으로 실천하

고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 오르고의 횡설수설 7 ] 올댓보스톤 교육컨설턴트, orugo4u@gmail.com

도토리 가라사대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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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1월 26일 - 2월 1일

●운수:긴 시간 기다려온 일이나 결말을 짓지 못하고 끌고 오

던 일이 좋은 방향으로 풀려나갑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

작할 것입니다. ●금전: 큰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생깁니다. 주머니 사정도 좋아질

것입니다. ●애정: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옆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

세요. 아름답고 밝게 보는 시각이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6, 30일 길일. 28, 31일 주의.

쥐띠 | 아름답고 밝게 보는

●운수: 모든 일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끝

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전: 단기적으

로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풀

려나갈 것입니다. ● 애정: 내가 상대에게 솔직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나에게 솔직

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먼저 투명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97, 85, 73, 61, 49, 37년생은 27, 31일 길일. 29, 1일 주의.

소띠 | 장기적인 안목으로

●운수: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

다. 인정도 받게 되고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갑니다. ●금전

:부동산과 관련된 일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재물운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돈이 들어옵니다. ● 애정: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주위

에 사람이 많을수록 처신을 잘해야 이런저런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9, 1일 길일. 28, 31일 주의.

토끼띠 |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운수: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니 정신을 똑바

로 차려야 할 것입니다. ●금전: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일에서 돌다리도 두들겨보면서 건너가는 신중함

이 필요한 때입니다. ●애정:소소한 일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아주 소소한

일로 틈이 벌어지면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8, 1일 길일. 27, 30일 주의.

범띠 | 돌다리도 두들겨보면서

● 운수:늦춰서 좋을 일이 있고 미루고 늦추다가 낭패를 겪

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 ● 금전:예상 밖으로 생긴 일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움직

이지 말고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뒤에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언젠가

는 내 마음을 알아줄 날이 있겠지 위안하면서 견뎌내야 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30, 31일 길일. 26, 1일 주의.

용띠 |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뒤에

● 운수: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면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뜻

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 금전: 어떤 일이

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용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단골고객이 찾아와 매상

을 올려주거나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 애정: 아기를 기다리던 부부는 하늘의

선물로 아기를 받게 됩니다. 건강한 아기를 잉태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9, 31일 길일. 30, 1일 주의.

뱀띠 |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 운수:자신의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로 일해야 하는 상

황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 금전: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머릿속으로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작 하거나 이루는 일

도 없이 금방 시간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 애정: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합

니다.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제대로 듣지 않으면 금방 후회하게 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9, 1일 길일. 28, 31일 주의.

말띠 | 다시 한 번 점검해야

●운수: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

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금전:당장은 욕심이

나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애정:

오래된 가구를 버리고 방을 깨끗하게 해야 새로운 가구가 들어올 수 있듯이 마음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7, 28일 길일. 26, 1일 주의.

양띠 | 깨끗하게 정리해야

●운수:어렵게 보이던 상황도 자신의 의지력에 따라 얼마든

지 전화위복의 계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금전:당장은 좋아 보이

고 편한 길처럼 생각되어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혼자서 헤쳐 나가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애정:넓은 마음으

로 포용해야 합니다. 서로 타협해야 해결책도 생깁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6, 27일 길일. 28, 30일 주의.

닭띠 | 전화위복의 계기로

●운수: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위에서 찾아보도록 하

세요. 혼자서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금전: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때가 왔습니다.

거래처가 늘어나고 수입이 나아질 것입니다. ●애정: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

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6, 31일 길일. 27, 30일 주의.

원숭이띠 |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 운수:사소한 행동 하나가 가져다주는 파장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언행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 금전:고집

을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뭔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습

니다. ● 애정:부부사이의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하게 지켜보도록 하세요. 다른 사

람이 나설 일이 아니니 가족이라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8, 1일 길일. 26, 29일 주의.

개띠 | 가만히 있어야

● 운수: 자신만의 무대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중

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 금전: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머리를 쓰면 쓸수록 좋은 아이디어

가 떠오를 것입니다. ● 애정: 꼭 이어져야 할 사람과 결국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집안에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으니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9, 1일 길일. 27, 30일 주의.

돼지띠 | 희망적인 결과를

문화/연예

(서울=뉴스1스타) 김민지 기자 =

'하이에나' 주지훈이 섹시한 엘리트

변호사로 변신한다.

SBS 새 금토드라마 '하이에나'(

극본 김루리, 연출 장태유)는 머릿

속엔 법을, 가슴속엔 돈을 품은 '똥

묻겨묻' 변호사들의 물고 뜯고 찢는

하이에나식 생존기를 그린 드라마

다. 앞서 공개된 티저, 포스터 등을

통해 김혜수와 주지훈의 '으르렁'

케미가 예고되며 기대를 모으고 있

다.

이런 가운데 1월22일 '하이에나'

측이 주지훈의 첫 스틸을 공개하며

관심을 모은다. 극 중 주지훈이 연

기하는 윤희재는 엘리트 중의 엘리

트로 살아온 법조계의 성골 변호사

다. 자신감과 자만감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은 물론, 그에 맞는 능력까

지 갖춘 인물로 국내 최고 법권력을

지닌 로펌 송앤김의 에이스다.

공개된 사진 속 주지훈은 윤희재

의 우월한 아우라를 온 몸으로 표출

하고 있다. 변호사 군단을 이끌고

기자들 앞에 선 주지훈의 모습은 무

리를 이끄는 우두머리의 위엄을 느

끼게 한다. 또한 꼿꼿한 자세와 표

정에서 지금껏 엘리트의 길만 걸어

온 윤희재가 갖고 있는 자부심이 발

산된다.

'하이에나' 제작진은 "주지훈은

첫 촬영부터 뛰어난 집중력과 표현

력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변호사

윤희재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줬

다. 가만히 서 있어도 느껴지는 주

지훈의 남다른 아우라가 윤희재 캐

릭터를 더욱 강렬하게 완성시켰다.

안방극장을 가득 채울 주지훈의 새

로운 매력에 시청자들도 빠져들 것

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

다.

한편 '하이에나'는 '스토브리그'

후속으로 오는 2월21일 오후 10시

처음 방송된다.

breeze52@news1.kr

'하이에나' 주지훈, 섹시한 엘리트 변호사 변신 '야생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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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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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이 대대적인 컴백에 앞서 선

공개 곡 'Black Swan'으로 전 세계 아

이튠즈 차트를 석권했다.

17일 공개된 방탄소년단의 'Black

Swan'은 18일(오전 9시까지 기준) 공개

직후 미국, 캐나다, 영국, 러시아, 프랑

스, 독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전 세계 93개

국가 및 지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네 번째 정규 앨

범 'MAP OF THE SOUL : 7' 발매 전

선공개 곡과 아트 필름을 예고하며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마침

내 베일을 벗은 'Black Swan'은 클라우

드 랩(Cloud Rap), 이모 힙합(Emo Hip

hop) 장르의 곡으로, 트랩 드럼 비트와

애절한 로파이(lo-fi) 기타 선율, 캐치

한 훅(hook)이 조화를 이뤄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한 'Black Swan'은 글로벌 슈퍼스

타로 성장한 방탄소년단이 전하는 예술

가로서의 고백을 담고 있다. 자신의 깊

은 내면으로 들어가 예술가로서 숨겨둔

그림자와 마주하는 방탄소년단의 진솔

한 고백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한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슬로베니아 현대

무용팀인 엠엔 댄스 컴퍼니(MN

Dance Company)와의 협업을 통해 아

트 필름(Art Film performed by MN

Dance Company)도 함께 선보였다. 공

개된 아트 필름 역시 감각적인 안무로

트위터 전 세계 트렌드에 오르며 뜨거

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28일(현지시

간) 미국 CBS 인기 심야 토크 쇼인 ‘

더 레이트 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

'(The Late Late Show with James

Corden)에 출연해 'Black Swan' 무대

를 최초로 공개한다. 

eujenej@news1.kr

방탄소년단, 'Black Swan' 세계 93국 아이튠즈 '톱송' 1위

'놀면뭐하니' 박명수, 유재석에 "유산슬 내가 하면 더 잘했다"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개그

맨 박명수가 유재석의 인생라면에 등장

했다. 

박명수는 18일 오후 방송된 MBC 예

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인생라

면에 등장해 유재석을 비롯해 김구라,

조세호 등과 쉴틈없는 티키타카를 보여

줬다. 

이날 박명수는 등장하자마자 조세호

를 향해 "넌 빠져. 네가 내 자리 다 뺏은

거 아니야?"라고 쏘다붙여 웃음을 줬다. 

박명수의 견제는 계속됐다. 그는 조

세호에게 "너 보려고 온 거 아니니까 자

꾸 끼어들지마"라고 했고, 유재석에게

는 "노래한 번 들어보자, 내가 하면 더 잘

할 수 있었는데"라고 말해 웃음을 줬다. 

이에 김구라는 "이런 게 재석이로 하

여금 멀어지게 한 거 아닌가"라고 했고,

박명수는 "그래도 내 개그를 이해하고

발전시켜준 게 재석이다"라며 유재석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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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라는 말을 실감한다. 엊그제가 정

초였는데, 내일모레면 다시 설날이다. 경자

庚子년이 시작되고 새해를 맞는 거다. 쥐띠

의 해이며, 1960년생들은 환갑이다. 다음 경

자년은 한참 멀었고, 다시 60년이 흘러야 한

다. 

요새 자주 그런 증세가 보인다. 귀에 익은

말이 종내 떠오르지 않는거다. 입안에선 돌

고 도는데, 그 말이 튀어 나오지 않는다. 퇴

고推敲란 말도 그중 하나이다. 실은 이 말을

갖고 두어해 전에 졸문을 끌적인 적도 있다.

(보스톤코리아 2018년 6월 1일자) 퇴고란 고

침을 말하는데,  ‘글을 지을 때 여러 번 생

각하여 고치고 다듬는다’ (네이버 사전)는

뜻이다. 중국고사에서 시인은 밀어낸다는

말과 두드린다는 말을 갖고 고민할 적이다.

듣던 한유는 밀어낼 퇴推대신 두드릴 고敲

를 권했다. 전문 시詩인데, 풀어 읊을 적에도

과히 나쁘지 않다. 

이웃은 드물어 한적한 집

풀 자란 대문안은 거친 뜰인데

새는 연못가 나무에 깃들고

스님은 달아래 문을 민다 (推)/두드린다(

敲)

(가도賈島)

훈수 두었던 한유의 다른 한탄이다. 읽은

그대로 옮긴다. “신선이 있다 없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 도원같은 얘기는 참으

로 황당하구나” (중앙일보, 2019, 12-14). 황

당이란 말에 주목했다. 퇴고와 황당함은 관

련이 없다. 하지만  요즈음 황당한 일들이 자

주 일어난다. 

작년에 미처 마치지 못한 일이 남아 있으

신가? 아직도 늦지는 않았을터. 곧 마무리하

고 퇴고 하시기를 빈다. 올해는 황당한 건 밀

어내고 좋은 일만 두드렸으면 바램인게다.

나 역시 지난 한해를 밀어냈고, 경자년 새해

를 두드린다.  올해 내가 붙드는 말은 고鼓인

데, 밀며 두드릴 것이다. 민다고 밀릴리는 없

을 테지만 열심히 두드리려 한다. 작심삼일

일수도 있다. 

환갑을 맞은 분들에게 축하인사 보낸다. 2

월 28일이 생일인 분들은 더욱 감사해야 할

터. 올해는 환갑날을 찾을 수있을테니 말이

다. 한편 앞길이 아직 구만리이니 퇴고하기

에는 아직 이르기는 하다. 너무 황당한 조언

인가?

다시 한번 근하신년! 두드리면서 복받으

시라. 참, 이 졸문엔 퇴고다운 퇴고는 없었다

.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 7:7)

한담객설閑談客說: 퇴고와 황당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궁합(宮合)

728회 

신년을 맞는 이맘때가 되면 한국의 웹 지

면에서는 「토정비결(土亭秘訣)」이나 「

궁합(宮合)」의 홍수를 만난다. 그 옛날에

는 궁합(宮合)은 혼인을 앞둔 양갓집에서

신랑과 신부의 출생 생년월일시를 보아서

길흉을 점치는 혼인의례였으며, 신랑집에

서 사주를 보내면, 신붓집에서는 신부의 부

모나 친척이 신랑의 사주를 펼쳐본 후 신랑

의 앞날을 점쳐 보기도 했던 것이다. 헌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일까. 궁합(宮合

)이라는 말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쉬이 주

고받는 말이 되었다. 생년월일(띠별)의 궁

합뿐만 아니라, 별자리 궁합, 혈액형 궁합까

지 쉬이 만날 수 있는 오늘을 만나는 것이다

.

가끔 옛 어른들이 가까이했던 전통이나

문화에 관심을 가질 때면 '궁합(宮合)'이란

것에 깊은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궁합(宮

合)이라는 것을 꼭 '혼인'에 관해서만이 아

닌 다른 '인간관계'로 풀이를 하고 싶은 것

이다. 예를 들면, '지면이나 매스컴'등을 통

해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좋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몸 건강

어디에는 이것이 좋고 또 저기에는 저것이

좋고 때로는 너무 많아 무엇을 먼저 먹어야

좋을지조차 모를 만큼 무엇인가 건강에 좋

다는 것들로 가득 쌓여있다. 사실 너무 많이

챙겨 먹어서 병이 되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자면 유난히 '커피'를 즐기는 나로

서는 '커피'가 몸에 좋다, 나쁘다는 것 외에

그저 좋아서 놓지 못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

이 필요로 하기에 끌리는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곳의 발표에 의해 '커피가 몸에 좋은

이유'가 가득 실린다. 또 어느 날은 '커피가

몸에 해로운 이유'가 실리는 것이다. '어디

에 마음을 맞출까?' 생각을 하다가 혼자서

결론을 내린다. 처음 만난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지만, 마음이 유난히 끌

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주는 것 없

이 정이 안 가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것처럼,

몸에서 당기는 것이 내 몸에 필요하다는 생

각 말이다.

아무렴 어떠랴, 어차피 모두가 자기의 몫

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리란 생

각이다. 하늘이 주신대로 제 색깔과 모양 그

리고 제소리를 내며 살 수 있다면 이처럼 행

복한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 낙천지명(樂

天知命)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축복받은 삶

이리라. 오늘도 소망하는 마음으로 있다. 이

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를 올리는 것이다. 인명은 재천(人命在天)

이라고 믿고 살기에 그 어느 것 하나 내 마

음대로 할 수 있으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

을까. 다만 내게 다가온 인연들을 잘 맞이하

고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길 소원하는 것

이다.

진정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사람이든, 일

이든 그 어떤 관계)들과 조화(하모니)를 잘

이룰 수 있는 일이 곧 나를 살리는 길임을

깨닫는 날이다. 아마도 그 조화가 '21세기의

궁합(宮合)'이라는 생각이다. 바람처럼, 물

처럼, 구름처럼 빨리 흘러가는 현대 디지털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각

(sensation)'을 얼마만큼 빨리, 깊이 느낄 수

있는가에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하기에 궁

합(宮合)은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나눔이라

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장소와 자리에 '알맞은 말과 필요한 말'

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면 좋겠다.

손자병법 중에 '知彼知己(지피지기)면 百

戰百勝(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백 번 모두 이길 수 있다 라는 말

이 있다. 때로는 상대방을 전혀 모르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나와 성격이나 그

외의 많은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를 생각한다면 아마도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는 생각이다. 이왕이면 상대방과 내가 마음

이 잘 맞으면 계획했던 사업 구상이나, 그

어떤 공동체의 모임 안에서도 서로 간의 맞

는 마음으로 쉬이 성사시킬 수 있지 않을까

. 궁합(宮合)이 잘 맞는 상대라면 결혼생활

이나 사회생활 그 어떤 관계에서도 서로에

게 큰 꿈과 용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초록은 동색'이라는 속담처럼 '끼

리끼리의 만남'과는 구분이 지어져야 할 것

이다. 통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배려할 수 있

는 공간을 줄 수 있기에 더욱더 활력을 줄

수 있는 것이리라. 21세기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렇듯 궁합(宮合)이 잘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

각이다. 무작정 달려드는 어리석음보다는

지혜롭게 기다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 말이

다. 세상을 살면서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

떤 방향'으로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가 더 중

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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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양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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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돈의 순교로 535년에 불교를 공인한 신

라는 법흥왕 부터 왕의 시호를 비롯하여 왕족

들의 이름을 불교식 요소와 의미로 많이 지었

다. 특히 진흥왕은 신라에도 석가모니가 태어

나길 염원하는 가운데 장손의 이름을 석가모

니의 아버지 백정왕(정반왕)의 이름을 따서

백정으로, 동생들은 정반왕의 동생들과 같이

백반, 국반으로 지었다. 그리고 후일 진평왕 왕

후(복힐구)도 석가모니 어머니의 이름과 같이

마야부인으로하여 염원했지만 ‘신라의 고타

마 싯다르다’는 태어나지 않았다. 결국 진평

왕과 마야부인은 왕자없이 공주만 둘(셋 또는

넷)을 낳았다(진평왕은 후비 승만부인 손씨도

있었지만 왕자를 얻지 못했다). 먼저 삼국사기

에는 선덕여왕이 장녀이고 천명공주가 차녀

이다. 삼국유사에는 공주들의 서열에 관한 기

록이 없이 백제 무왕의 왕비가 된 선화공주도

등장하며 딸이 셋이다. 그리고 화랑세기에는

천명공주가 장녀로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공주도 등장한다. 천화공주天花公主

인데, 그녀는 처음에 종숙인 김용수에게 시집

갔으나 용수가 천명공주를 아내로 맞으면서

다시 용수의 동생인 용춘에게 시집갔다. 그러

나 또 다시 용춘이 선덕여왕을 모시게 되자 백

룡공에게로 시집을 갔다. 공주의 숫자와 서열

은 불분명하지만 정확한 것은 진평왕은 왕자

가 없었다. 그래서 왕위계승을 위하여 용수전

군을 사위로 삼아서 왕위를 이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용수전군은 진평왕의 나이가 한창 강

성할때라며 사양하였지만 왕비 마야부인은

용수와 천명공주를 혼인시켰다(이 부분을 보

면 천명이 장녀 같은데, 당시 용수는 이미 천화

공주를 아내로 맞고 있었다). 

그런데 사랑의 감정은 신묘한 것인지라 천

명공주는 용수를 사랑하지 않았다. 천명은 자

라면서 동생인 용춘을 사모하였다. 그러나 어

머니 마야부인은 딸의 내심을 알지 못하였고,

그저 ‘용숙龍叔같은 사람이 제일’ 이라는

말에 장남인 용수종숙龍樹從叔으로 생각하고

그와 혼인시켰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김춘

추가 태어났다(김춘추는 후일 진덕여왕을 이

어 태종무열왕이 된다). 하지만 천명의 용춘을

사모하는 ‘마음’ 은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

고 밖으로 나왔다. 이를 안 용수는 부인 천명

을 동생 용춘과 맺어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용

춘은 가정의 법도는 장자가 귀한 것인데 어찌

형과 같을 수 있냐는 말로 거절했다. 그래서 천

명은 남편 용수가 죽은 후에야 용수의 유언에

따라 그토록 그리워했던 용춘과 함께 살게 되

었다. 동시에 친아버지가 김용수인 김춘추도

삼촌인 용춘과 함께 살게 되었고, 춘추는 적자

가 없고 서자만 여럿 있었던 삼촌 용춘의 적자

로 입적入籍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가

정의 법도’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용춘의 거

절의 변으로 미루어 보아 이 무렵 신라는 철저

히 장자 중심의 가계가 계승되었음을 볼 수 있

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형제/자매들이 돌

림자를 쓰고 있었다. 화랑세기의 기록을 보면,

[그 때 대왕은 적자가 없어 용춘공의 형인

용수전군龍樹殿君을 사위로 삼아 왕위를 물

려주려 했다. 전군이 용춘공에게 물었다. 용춘

이 대답하기를 “대왕이 나이가 한창 강성할

때이므로 문득 후사가 생기면 불행해질까 염

려가 됩니다” 했다. 전군은 이에 따라 사양했

으나 마야왕후가 들어주지 않고, 마침내 전군

을 사위로 삼았으니 곧 천명공주의 남편이다.

이보다 앞서 천명공주는 마음속으로 공을 사

모하여 왕후에게 조용히 말하기를, “남자는

용숙龍叔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했다. 왕후

가 용수龍樹로 생각하여 시집을 잘못 보냈던

것이다. 공주는 이에 용춘공에게 은밀히 말하

기를 “첩이 본래 그리워한 사람은 곧 그대입

니다” 했다. 공이 말하기를 “집안의 법도家

道는 장자가 귀한 것인데 신이 어찌 감히 형과

같겠습니까?” 했다. 천명공주는 용춘을 더욱

사랑하여 임금에게 공의 처지를 떠받쳐주게

했고, 여러 차례 용춘의 계위階位를 올려 용수

공과 같게 했다. 용수가 천명공주의 뜻을 알고

공주를 용춘에게 양보했으나 용춘이 힘써 사

양했다. 마야왕후가 밤에 궁중에서 잔치를 베

풀고 용춘을 불러 공주와 함께 묵도록 했다. 용

수공 또한 늘 병을 칭하고 용춘에게 공주를 모

시고 공주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명했다. 용춘

공은 스스로 게으르거나 방자한 적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용춘공은 대궐에서 더욱 신임을

받았다.]

왕의 신임이 두터웠던 용춘은 후일 풍월주

의 위를 호림공에게 물려주고 나서는 조정에

들어가서 왕을 보좌하였다. 이 때 그를 따르던

많은 낭도들을 등용하였고 그는 이찬(2등급)

의 벼슬까지 올랐다. 또한 국경이 위태로울 때

는 목숨까지 바치기를 아끼지 않은 휘하의 많

은 낭도들과 함께 진평왕의 친정을 따라 나서

기도 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

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

식 , 김 영 사 ), 한 국 사 데 이 터 베 이 스

(db.his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13세 풍월주風月主 용춘공龍春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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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학생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학생은 월스트리트에

진출하여 많은 돈을 운영하며 부자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한다. 각자가 원하는 일을 하

며 행복하게 산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지

만, 선생님의 수입은 월스트리트에서 일하

는 사람보다 적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이

다.

요즘 평균수명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 은퇴 후에도 2, 30년은 충분히 살고 특히

여성분들은 더 오래 산다. 은퇴 후 수입이

없는 은퇴자에겐 일하면서 모은 은퇴자금

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일반적인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겐

은퇴플랜으로 401(k)기 있고 이윤을 추구

하지 않는 직장(Non-profit Organiza-

tion)에서 일하는 학교 교사들에겐 403(b)

이라는 은퇴플랜이 있다. 은퇴플랜 이름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으면

서 투자할 수 있는 플랜이다.

재정신문인 월스트리트에 한 기사가 실

렸다. 내용(SEC Chairman warns on

practices that risk teachers’ retirement

savings, Dave Michaels, WSJ, Nov 15,

2019)은 금융감독기관(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수 장

(Chairman, Jay Clayton)이 교사들의 은

퇴플랜을 제공한 금융회사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은퇴플랜에 있는 투자

종목에 대한 단점 등을 발표하지 않은 것

은 물론 교사들에게 비용과 수수료는 많으

면서 수익률은 오히려 형편(Degrade)없

는 투자종목을 추천해서 팔았기 때문이다

. 

봉급을 많이 받으면서 월스트리트에 일

하는 금융회사가 적은 봉급을 받으며 학생

들은 가르치는 교사들의 은퇴플랜을 나쁘

게 이용한 것이다. 다시 말해 투자에 관하

여 다양한 지식이 없는 교사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금융회사가 더 많은 돈을 벌었다

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은 어느 한 작은 금융회사에

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미국 최대 보험회

사인 AIG의 자회사인 VALIC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한 언론지에 나온

기사(AIG confirm investigation of 403b

annuity sales practice, Rebecca Moore,

Compliance, Nov 4, 2019)와 다른 언론 매

체를 요약해 본다.

교사들의 은퇴플랜에서 K-12까지는

VALIC 회사가 2번째로 큰 규모의 은퇴플

랜을 운용하고 있다. VALIC은 은퇴한 교

사들을 고용한다. 교사가 교사에게 다가가

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이 적

어진다. VALIC에 고용된 에이전트(과거

선생님)는 투자종목에 숨어있는 경비, 수

수료, 수익률, 위험성 등을 자세히 발표하

지 않는다. 이런 투자종목에 교사들이 투

자해야 돈을 더 벌 수 있고 회사가 돈을 벌

어야 본인에게 돌아오는 몫이 커지기 때문

이다. 이런 잘못된 비즈니스 관행을 금융

감독기관이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재정과 투자에 무지하고 순진한 선생님

들에게 제공된 대표적인 투자상품이 어뉴

이티(Annuity)이다. 어뉴이티를 파는 사

람은 원금이 보장되고 주식시장이 상승하

면 상승한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무지개

처럼 말하지만, 그 속 내용은 많은 부분이

다를 수 있다. 투자자에게 혜택이 많은 투

자종목이라면 숨어있는 비용과 수수료 등

을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어뉴이티는 한 마디로 매우 복잡한 투자

상품이다. 어뉴이티를 이해하고 투자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 한 예로 필자가 자주

인용하는 미국 500대 회사로 구성된 투자

(S&P 500 Index)는 간단하다. 비용도0.1%

이하이다. 올해 수익률만 약 27%이다.

금융기관이나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들

이 전부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큰 금융

회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의 은퇴자금을 도와주기보다 이용한다는

생각에는 매우 씁쓰름하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60)

선생님의 은퇴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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